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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perfo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남종*, 김진우**

Nam Jong Lee*, Jin Woo Kim**

요 약 우리는 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J시, D

시의 대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URL을 배포하여 설문지 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

문조사로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SPSS/WIN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다면 심폐소생술

을 시행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229명 중 155명(67.7%)이 시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심폐소생술 수행 그룹과 미시행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실습 경험,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횟수, 마지막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

은 기간,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및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제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고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취득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심폐소생

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같은 수행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 학습 등을 통해 시행률

올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 및 적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심폐소생술, 대학생, 수행 의지, 교육, 자신감

Abstract We conducted this study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perform 
CP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9 college students from J City and D City. A URL was distributed to 
those who agreed to the study and a non-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form. The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155 out of 229 people (67.7%) responded that they would 
perform CPR if they found a patient suffering from cardiac arrest. Factors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CPR 
performing group and the non-performing group include gender, grade, experience of practice, number of CPR 
training, period of last CPR training, Have a CPR certification, and knowledge of CPR, Confidence of CP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perform CPR include 
those who have actual experience of CPR, those who have CPR certification, and the higher their confidence in 
CPR,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erform CPR. Accordingly, in order to increase confidence in CPR,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alistic performance experience and propos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educational methods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rate through sufficient simulation learning.

Key words : Cardiopulmonary Resuscitiation(CPR), College students, Willingess, education,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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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심정지 발생률은 2008년 21,905명(인구 10

만명 당 44.3명)에서 2018년에는 30,539명(인구 10만명

당 59,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정지 발생률

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은 국가 조사

가 시작된 2008년 3.0%(뇌기능 회복률: 0.9%)에서 2018

년 8.6%(뇌기능 회복률: 5.1%)로 증가하고 있지만 [1],

일찍부터 심정지 조사연구를 시작하고 심폐소생술 교

육과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했던 미국, 유럽, 일본의 심

장정지 환자의 생존율(1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병원 밖 심정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며, 그 외에

는 공공장소, 길거리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하는데, 병원 밖 심정지의 발생 특성상 의료인이

아닌 목격자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병원 밖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 여부는 목격자에 의한 심정지 인지 및 신

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신고, 자동심

장충격기의 보급과 현장에서의 사용을 포함한 병원 밖

구조 활동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3].

특히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심정지 상황에서의 행

동요령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을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은 심정지 치료 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서는 국민에게 기본소생술을 교육함으

로써,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

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을 향상하

게 하는 요소로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

격자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예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4].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의 보고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정지 순간부터 1분당 10%의 뇌 손상이

진행되고, 4분을 넘는 경우 치명적 뇌 손상이 진행되므

로 최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설명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의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초동 조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동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

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 및 수행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초 심정지 환자의 목격자 역할로 대학생들은 신체

적, 인지적, 사회심리적 발달단계의 절정 시기로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

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학생 수가 약 282만명 정도이므로, 각 지역별로 분산되

어 있는 대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최

초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

행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수행 자신감, 수행 의지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셋째,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J시와 D시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와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D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

문에 동의한 연구 대상자에게 URL을 통해 자발적으로

설문지 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229부가 수거되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 및

암호화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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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Kim의 설문 내용을 기초로 작성

하였다 [6]. 설문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성별, 학년,

실습 경험,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 교육 횟수, 교육 기

간,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10문항은 사지선다형 문제를 사용하여 정답

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은 6문항으로 ‘매우 자신 없다’는 1점에서부터

‘매우 자신 있다’는 4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 의지는 1문항으로 “만약 심정지 환자를 발견

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겠습니까?”의 질문에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0.808를 나타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었

다. 설문조사는 배포된 URL을 수신 후 설문에 동의하

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연구 대상자 229

명을 대상으로 구글 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특성과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있는 집단

과 수행 의지가 없는 집단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를 종

속변수로 하고, 연구의 주요 변수 중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실습 경험, 실제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 심폐소

생술 교육 횟수, 마지막으로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 기

간,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유무,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및 자신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및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29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남학생은 122명(53.3%)이었으며, 여학생은

107명(46.7%)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90명(39.3%), ‘2

학년’ 84명(36.7%), ‘3학년’ 55명(24.0%)으로 1학년의 비

중이 가장 높았다. 대상자 중 ‘병원 및 소방 등의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98명(42.8%),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은 131명(57.2%)이었다. ‘실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77명(33.6%)이며, ‘경

험이 없는’ 학생은 152명(66.4%)이었다. 최근 3년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횟수로는 ‘0회’ 10명(4.4%),

‘1~2회’의 교육을 받은 학생은 74명(32.%), ‘3~4회’의 교

육을 받은 학생은 57명(24.9%),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은 88명(38.4%)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심폐소

생술을 받은 기간은 ‘6개월 이내’ 154명(67.2%)으로 가

장 많았으며, ‘6개월~12개월’은 42명(18.3%), ‘12개월~24

개월’이 지난 학생은 24명(10.5%), ‘24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기간이 경과한 학생은 9명(3.9%)이었다. 심폐소생

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229명 중 140명

(61.1%), 취득하지 않은 학생은 89명(38.9%)이었다. 심

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7.73±2.47점이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은 최고 24

점을 기준으로 18.00±5.83점으로 나타났다. “만약 심정

지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겠습니

까?”의 질문에 “시행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29명 중

155명(67.7%)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74명(32.3%)은 시

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1).

2. 심폐소생술 수행 여부에 따른 그룹간의 비교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표 2). 성별을 기준

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그룹과 미시행 그룹으로 구분하

면 남성의 경우 각각 95명(77.9%), 27명(22.1%)이며, 여

성의 경우 각각 60명(56.1%), 47명(43.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2.37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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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및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N=229)

변수 특성
빈도(%) 또는
M±SD

성별
남성 122(53.3)

여성 107(46.7)

학년

1학년 90(39.3)

2학년 84(36.7)

3학년 55(24.0)

실습경험
있음 98(42.8)

없음 131(57.2)

심폐소생술
시행경험

있음 77(33.6)

없음 152(66.4)

심폐소생술
교육횟수

0회 10(4.4)

1-2회 74(32.3)

3-4회 57(24.9)

5회이상 88(38.4)

마지막
심폐소생술
교육기간

6개월이내 154(67.2)

6-12개월 42(18.3)

12-24개월 24(10.5)

24개월이상 9(3.9)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있음 140(61.1)

없음 89(38.9)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0-10점 7.73±2.47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

6-24점 18.00±5.83

심폐소생술
수행의지

있음 155(67.7)

없음 74(32.3)

학년에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그룹과 미시행 그룹이 1

학년에서는 각각 44명(48.9%), 46명(51.1%)이며, 2학년

에서는 각각 65명(77.4%), 19명(22.6%)이었으며, 3학년

은 46명(83.6%), 9명(16.4%)으로 상대적으로 심폐소생

술 시행의지가 가장 높았다. 학년과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4.546,

p<0.001). 실습 경험 여부에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그룹

과 미시행 그룹이 ‘경험 있음’에서 각각 76명(77.6%), 22

명(22.4%)으로 시행 의지가 가장 높았으며, ‘경험 없음’

에서는 각각 79명(60.3%), 52명(39.7%)이었으며, 실습

경험에 따라 심폐소생술 수행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7.623, p=0.006).

실제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 여부에서는 시행그룹과

미시행그룹이 ‘경험 있음’에서 각각 55명(71.4%), 22명

(28.6%)으로 상대적으로 시행 의지가 높은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χ2=7.623,

p=0.006).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에서는 심폐소생술 시행

그룹과 미시행그룹이 ‘5회 이상’에서 각각 81명(92%), 7

명(8.0%)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시행 의지를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3.903,

p<0.00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기간에서는 시행그

룹과 미시행그룹이 ‘6개월 이내’에서 각각 131명

(85.1%), 23명(14.9%)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시행

의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75.151, p<0.001).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에서는 취득한 대상자 140명 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겠다는 응답자가 128명(9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98.844, p<0.001).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에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그룹

에서 평균 8.77±1.54점으로 미시행 그룹의 평균

5.55±2.65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심

폐소생술 시행그룹에서 21.08±3.44점으로 미시행그룹

11.54±4.33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및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 Comparison between groups according to
willingness to perform CPR (N=229)

변수 특성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χ2 / t(p)

시행 미시행

성별
남성 95(77.9) 27(22.1) 12.379***

(<0.001)여성 60(56.1) 47(43.9)

학년

1학년 44(48.9) 46(51.1)
24.546***

(<0.001)
2학년 65(77.4 19(22.6)

3학년 46(83.6) 9(16.4)

실습경험
있음 76(77.6) 22(22.4) 7.623**

(0.006)없음 79(60.3) 52(39.7)

심폐소생술
시행경험

있음 55(71.4) 22(28.6) 0.743
(0.389)없음 100(65.8) 52(34.2)

심폐소생술
교육횟수

0회 4(40.0) 6(60.0)

43.903***

(<0.001)

1-2회 34(45.9) 40(54.1

3-4회 36(63.2) 21(36.8

5회이상 81(92.0) 7(8.0)

마지막
심폐소생술
교육기간

6개월이내 131(85.1) 23(14.9)

75.151***

(<0.001)

6-12개월 12(28.6) 30(71.4)

12-24개월 5(20.8) 19(79.2)

24개월이상 7(77.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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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3.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변수(실습 경험,

실제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횟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기간,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

증 취득 여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가 심

폐소생술 수행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은 Hosme-Lemeshow 검정

결과 자료에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χ2=11.144, p=.194).

표 3.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willingness to perform CPR (N=229)

변수 특성 B SE Wald p OR
95% CI

LLCI ULCI

실습경험 있음 .669 .740 .818 .366 1.953 .458 8.331

심폐소생술
시행경험

있음 1.344 .669 4.033 .045* 3.833 1.033 14.226

심폐소생술
교육횟수

0회 .114 1.509 .006 .940 1.120 .058 21.553

1-2회 .185 4.565 .014 .906 1.203 .056 25.860

3-4회 .260 1.549 .028 .867 1.297 .062 26.983

마지막
심폐소생술
교육기간

6개월이내 -.951 1.229 .598 .439 .387 .035 4.300

6-12개월 -2.022 1.277 2.509 .113 .132 .011 1.616

12-24개월 -2.719 1.449 3.521 .061 .066 .004 1.128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있음 1.290 .627 4.233 .040* 3.633 1.063 12.417

심폐소생술
에 대한 지식

.280 .150 3.508 .061 1.324 .987 1.775

심폐소생술
에 대한
자신감

.342 .067 26.022 .000*** 1.408 1.234 1.605

*p<.05, **p<.01, ***p<.001
참조그룹 : 실습경험*없음, 심폐소생술 시행경험*없음, 심폐소생술 교육횟수*5회이상, 마지막 심폐소생술 교육기간*24개월이상,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없음

분석 결과, 실제 심폐소생술 경험 여부와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본 경험이 있

다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을 수행할 가능성이 3.8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취득하지 않

은 경우보다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가능성이 3.633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

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Ⅳ. 토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미치

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최초 목격자

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7.73점으로,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있음 128(91.4) 12(8.6) 98.844***

(<0.001)없음 27(30.3) 62(69.7

심폐소생술
에 대한
지식

범위
(0-10점)

8.77±
1.54

5.55±
2.65

-9.663***

(<0.001)

심폐소생술
에 대한
자신감

범위
(6-24점)

21.08±
3.44

11.54±
4.33

-16.607*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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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정민 등 [7]의 연구에서 6.11점, 공공기관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박태윤 [8]의 연구에서는 6.33점보다 높

았다. 이는 각 연구 도구와 연구 대상자가 달라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연구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에 대한 정규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교육 기회가 더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연구 대상자 중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겠

다고 대답한 학생은 67.7%로, 박경연 [9]의 고등학생 3

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심폐소생술 수

행 의지가 67%로 나타난점과 유사하지만,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선경 등 [10]의 72%의 수행 의지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가

기본소생술의 교육을 받았고, 3-4학년의 고학년만 대상

으로 연구한 점으로 보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많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내용도 자주 접하

게 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와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

과, 성별에서는 남성이 77.9%, 여성이 56.1%로 남성이

여성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강경희

등 [11]과 홍지연 등 [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남

성은 군대 내, 예비군 훈련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

한 실습과 교육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수행 의지 또

한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학년과 실습 경험 여

부에 따른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 경험이 있을

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 의지가 높았다. 이는 저

학년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고학년일수록 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의 병행, 실습을 경험함에 따라 자신감

증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심폐소생술 수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과

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본 대상자가 심폐소

생술 수행 의지가 높았는데, 김혜숙 등 [13], 박연숙

[14]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당시 심정지 환자

가 임상실습 중 환자였는지, 길거리에 쓰러져있던 낯선

사람이었는지, 혹은 심장질환자 가족이 심폐소생술의

수행 의지가 높았던 선행연구 [7]와 같은 가족 혹은 지

인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과거 응급상황에서 시

행했던 경험이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수행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이수증)을 취득한 대상자가

미취득 대상자보다 수행 의지가 높았는데, 보건계열 학

과에서 대표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수증)인 미국심

장협회(AHA)의 ‘BLS Provider’는 2년마다 재교육을 필

수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과 술기를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 의지 및 자신감을 유지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수행 의

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었으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심폐소생술의 수행

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었다. 이는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와 지식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몇몇 선

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심폐소생술 지식

이 곧 수행 의지로는 연결되지 않으며, 지식이외에 자

신감, 숙련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전국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

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연령 및 다

양한 전공의 학생으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 이론적 지식 이외에

시행 능력 등 다양한 변수들도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써, 다른 변수들을 추가한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의지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최초 목격자의 심폐

소생술 수행의지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 향

상이 수행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심폐

소생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같은 수행 경험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 학습 등을 통

해 성공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

감 및 수행 의지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 내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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